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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

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부모는 아동기와 청년기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자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이루어 가는 

초기 청년이다. 일반 청년이 학업과 취업을 성취한 

후 결혼과 출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단계적

인 과정을 통해 자립을 이루는 것에 반해 청소년부

모는 학업과 취업,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사회경제

적으로 취약한 정책 대상이다. 청소년부모가 주로 

속하는 19~24세의 초기 청년은 후기 청년에 비해 

사회경제적, 심리·정서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내는 청

년 정책 대상이며(변금선, 유민상, 한경훈, 2022, 

1) 이 글은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 (2022).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보고서(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초기 청년기에 속한다. 그러나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제한적 지원을 받아 왔다. 한

편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가운데, 이 글에서는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현황, 정책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부

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1)

The Current State of Adolescent Par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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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일부 청소년부모는 스스로가 보호와 지원

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정책 대상이기

도 하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 대상으로 주

목받지 못한 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과 같이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아 왔다. 사

회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 청년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은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본격 편입

되었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의 5대 영역에서 일반 청년은 물론 자립준비청년, 

청년 장애인, 빈곤청년, 위기청년, 청소년한부모 등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한부모가 아닌 청

소년부모는 청년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2021년 11월)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지만, 자립준비청년, 청소

년한부모 등의 취약 청년에 비해 지원 정책과 서비

스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의 자립 실태 및 

지원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부모

가 자립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연속적이고 통합

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청소년부모 현황 및 특성 

가. 청소년부모 현황

청소년부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2) 

자료 중 출생신고가 된 출생자와 그 부모의 연령 정

보가 담긴 출생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부모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는 혼인 외 

출생자를 포함하고 있어 부모의 결혼 연도와 연령

을 토대로 사실혼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

산한 청소년부모 가구를 포함할 수 있다.3)

2020년 기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

모 가구는 2298가구이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

세 이하인 가구는 7361가구로 청소년부모 정의에 

해당되는 2298가구를 제외하면 5063가구는 청소

년·청년부모로 구성된 가구이다. 이들은 전체 청년 

가구(11만 1076가구)의 4.5%에 해당한다. 부 또

2) 인구동향조사는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한 자료와 4종의 신고 이외에 

지자체에서 기아발견조서, 실종신고, 혼인취소신고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 자료임(통계청, 2020. 12.). 현재 인구

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의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공용 데이터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자료를 제공하

고 있다.

3) 혼인외자 중 결혼 연도(출생신고 서류에 기재하는 결혼 연도는 혼인신고 날짜를 기재하는 것은 아님) 또는 부모의 연령 정보가 모두 

있는 경우 사실혼 출생 자녀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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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의 연령이 청소년 혹은 초기 청년 연령으로 성

인기 안착을 위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모 모

두가 24세 이하여만 하는 청소년부모 법적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재산, 개별 가구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부모 지원에서 배제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92.9%는 부모가 모두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초기 청년 가구이다. 한편 민법 

제4조와 제808조에 따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

의가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부 또는 모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는 청소년부모 가구 중 약 

7.1%(126가구)를 차지한다. 미성년자인 상태에

서 자녀를 낳은 가구는 부모 자신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4)에 해당기도 한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립을 해야 

하는 고위기의 정책 지원 대상자라 볼 수 있다. 한

편 분석 자료의 특성상 임신 중이거나 자녀 출생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위기의 정책 지원 대상자 규모는 통계 추정치보

다 더 많을 수 있다.

나. 청소년부모의 특성

1) 청소년부모의 연령

청소년부모의 연령대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

4) 민법상 성년의 정의(제4조), 혼인적령(제807조)과 미성년자와 같이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 관한 사항(제808조)은 아래와 같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만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

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표 1]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가구)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가구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가구

38 126 2,298 7,361 111,076

주: 음영 표시된 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구임. 

자료: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이상정 외., 2022)

원자료: 통계청. (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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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한 청년의 연령대(19세 이상  34세 이하)와

도 중첩된다. 생애주기상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경

제적 독립이나 주거지의 독립, 원가족 이외의 새로

운 가족을 꾸리는 등의 사회적인 행위들이 주로 20

대에 이루어졌던 1980년대에 비해(김은정, 2011; 

이정봉, 2021) 그 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연령대

가 지연된 현시대를 고려하면 현재 법령상 청년으

로 정의하는 연령대에 속하는 이들 역시 여전히 성

인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18세부터 24세의 연령대는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으로 전환하는 ‘초기 청년기’로서 삶의 질 격차가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변금선, 유

민상, 한경훈, 2022). 초기 청년기에 속하는 청년

들 다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애사건은 대학 

진학과 졸업, 군복무, 첫 취업 등인데, 이러한 생애

사건에 더해 성별이나 가족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초기 청년의 이행 상태(state)는 비구직 미취

업자, 군인, 학생, 노동자, 구직자 등 다양하게 분화

할 수 있고, 이는 삶의 질 격차로 연결될 수 있기 때

문이다(변금선 외, 2022).

2020년 기준으로 초기 청년은 후기 청년(25~ 

34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더 높

고, 취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

년 8월 기준으로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본 

김기태 외(2022)의 연구에서는 전체 연령대의 실

업률이 약 3%인 반면 15~29세 연령대는 적게는 

6.6%에서 많게는 8.2%의 실업률을 보였다. 성인

으로서의 사회적 행위라 볼 수 있는 경제적 독립 자

체도 초기 청년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노

동시장 참여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층은 사회 진출 

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산을 획득하기도 어려우며,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다른 경제활동 연령층에 

비해 건강, 주거,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김태완 외, 2019; 이주미, 김태

완, 2022). 초기 청년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기존 연구들에서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에 대

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산전 및 

산후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2018: 92; 

이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20)에 따르면 산모

의 적절한 산전 관리와 의료시설에서의 출산, 숙련

된 의료 전문가의 분만 개조, 산후 관리 등은 산모

의 출산 후 합병증과 감염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에 중요하

다. 특히 산모의 산전 및 산후 관리는 임신 사실에 

대한 인지로부터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는 임신을 인지

하는 시기가 늦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변수정 외, 2019; 은주희, 임고운, 2020; 이선희, 

김수지, 서해인, 2021; 이영호, 박지윤, 20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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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따라서 청소년부모

는 일반 성인 부모보다 산전 및 산후 관리가 취약할 

수 있으며 결국 모성건강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는 출산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

면서 주어진 부모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어

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에 출산을 

경험한 기혼모나 미혼모를 대상으로 부모 역할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기존 연구들(송지나, 강혜

현, 조윤희, 이순형, 2014; 이선희, 김수지, 서해

인, 2021)에서는 일반적인 양육자들은 기존의 인

맥이나 산후조리원 모임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관

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까지 형성하는 반면 

청소년기에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 또래 중에 같은 

상황에 놓인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산 과정뿐

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자녀 양육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습득하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다고 지적

한다. 

3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가. 동일 대상, 지원의 격차

청소년부 또는 모, 청년 부 또는 모는 이른 시기

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 돌봄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

인으로서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학업, 취업과 같은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

를 가진 정책 대상이다(류정희 외, 2022). 특히 경

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아동에게도 미칠 수 있

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

거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청년 또는 청소년 

부, 모에게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

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22. 2. 18.), 

지원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연령, 아동의 연령을 구

분하여 세분화되어 있다(류정희 외, 2022).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의 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부모

의 연령이 청년(만 25~3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자녀가 만 5세 이하이면 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30

만 원이 제공된다. 자녀가 만 6세 이상일 경우에는 

월 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

원받을 수 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로 청소년에 해당하면 가구소득 기준은 65% 이하, 

지급액도 35만 원으로 기준이 조정·적용되고, 학

업·취업 등 자립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총 45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 청소

년부모 가구의 부모는 자립촉진수당이 없으며, 청

소년 한부모와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받고 금액도 

15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한편 이마저도 저소득 

청년과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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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청년·청소년 부모(부부)에게는 양육비 지원이 없

었다.

나. 지원체계 부재

2022년 7월 도입된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을 제

외하고, 청소년부모특화사업은 가족역량강화사업

이 거의 유일하다. 청소년부모 지원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2021년 ‘청소년(한)부모 자립환경 조성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관계부처 합동, 2021)에서 

약속한 바대로 전국 93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가족역량강화사업 또한 청소

년부모 대상 신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들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부모

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간, 횟수, 기간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건강

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청소년부모 사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청소년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

은 강화되고 있지만 임신·출산, 자녀 양육 과정의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및 자립 지원 관련 서비

스가 부재하여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 

스스로의 성장과 자립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

는 상황이다(배보은, 2022). 더욱이 부처별, 사

업별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르고, 공공 또는 민

간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주의 기반의 현재 서비스는 청소년부모에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류정희 

외, 2022). 

[표 2] 아동양육비지원사업

구분 근거법 부모 연령
가구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아동 연령

아동

양육비
추가 금액 총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년

한부모 한부모

가족

지원법

만 25~34세 60% 이하

만 5세 이하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5만 원 25만 원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65% 이하

만 18세 

미만
35만 원

10만 원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시

45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

부모

청소년

복지

지원법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사실혼 인정 

60% 이하
만 18세 

미만
20만 원 - 20만 원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23. 

4. 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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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부모5)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가.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 정의 

및 지원

청소년부모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부모 역

할을 수행하며 이미 ‘자립’을 이루어 가고 있는 초

기 청년이다. 소득, 직업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 자녀와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

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일반 가구의 

산모들처럼 출산 후 심리·정서적 불안과 우울, 자녀 

돌봄과 양육에 대한 걱정 등을 나타냈으며, 스스로

의 직업, 교육 등에 대한 욕구보다 어린 자녀에 대

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필요로 했다. 

즉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보였으며, 관련 지원

에 대한 욕구를 더욱 나타냈다. 청소년부모 스스로

도 그들을 ‘청소년’부모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청

소년’부모로 지칭하여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유발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실질적으로 

2020년 기준 청소년부모 2298가구 중에서 초기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 명명함으로써 부정적 인식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 

청년 정책 영역에서 포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아니라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청년 연령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청

소년한부모, 청년한부모, 청년·청소년부모, 청년부

모 가구 모두에게 사각지대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부 또는 모에 대

해서는 세부 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특별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행정적·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여 혼

인신고,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소

지 기반의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후기 청소년으로서의 발달과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취약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우선 지원과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

는 청년 대상 서비스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1인 

가구 중심으로 청소년부모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

스는 주거 지원으로 보증금, 전세자금 등이 없어 부

모 가구에 편입하여 살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청소년부모가 정부 지원 주택을 지원받지 

5) 연구 대상 및 방법 관련 조사 개요와 구체적인 통계 분석 결과는 이상정 외(2022)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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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 내 청소

년부모를 우선 특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득

기준 완화 및 부모 가구와 자산 조사 분리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고용·취업 컨

설팅, 청년 교육비 지원, 저금리 대출 서비스 등 청

소년부모를 특별 지원 대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신청주의 기반의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 

공식적 지원체계가 없는 많은 청소년부모들은 정보

의 사각지대에 있다. 온라인 자조모임이나 민간단

체를 통해 일부 청소년부모들만이 제한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청

년 대상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과 교육, 청소년부모 당사자

의 자립 지원을 위해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

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보건소,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원단과의 연계·협업이 용이하도록 시·군·

구 단위에서 제공하고, 일반 청년 대상 지원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청

소년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청년 대상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부모를 임신·출산 기간 중 조기 발

굴, 지원하여 청소년부모와 아동의 건강, 경제 등의

위기 예방이 필요한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

업’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4월 기준 

전국 30개 지역 보건소로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청소년부모를 이 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

정, 지원하여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체계적이고 통

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아동이 24개월이 될 때

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에 방문 간호, 복지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이후 필요 시 시·군·구의 취약 아동·

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해 볼 수 있다. 

다. 청소년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1) 주거, 경제지원 제도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주거와 경제적 상황이 매

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청년부모에 비

해 원가족의 지원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20% 정도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가구소득에 포

함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정부 지원 

주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년부모는 특수 정책 대상으로서 별도의 주

거 지원을 원했다. 경제적으로 별도의 가구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분리된 가구로 인정하여 자산조사를 별

도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목돈의 보증금 납부에 대

한 대안, 소득기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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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훈련, 취업지원 제도

청소년부모는 일반 청년에 비해 고용의 질과 안

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력 수

준도 고졸 이하 비율이 대학 이상보다 매우 높았다. 

자립을 위해서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

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정규 학교와 원격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에 대

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이유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자

립을 위해 학업이나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 주

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관련하여 근무 시간 조

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도 필요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부모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 돌봄 문제를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부모가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프

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는 배움지도사를 파견

하여 학습 계획과 지도, 정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모 대상 원격 강의나 수업 또한 학

습 지원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3) 보육, 돌봄지원 제도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자립을 위해 교육, 취업훈

련 등을 지속 또는 시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

득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 

돌봄 지원이 우선적으로 뒷밤침되어야 한다. 그러

나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의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아동

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맞벌이 가구, 임산부의 자녀

인 영유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며 소득(수급·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기준이 된다. 즉 청소년부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중단된 교육과 취

업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연기되

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마저도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필요한 시기에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교육과 취업훈련 등을 포기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

년으로서 스스로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루어

야 청소년부모 가구가 빈곤·취약 가구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부모 가구를 어린이집 우선 대상자

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청소년부모는 스스로의 ‘자립’과 자녀의 임신·출

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사회경

제적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커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전까지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가족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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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과 같이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대상의 사업을 통해 제한

적으로 지원을 받아 왔다.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되면서 청소년부모도 아동 양육·교육 서비스, 가

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의 가족 지원,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청소년부

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 의료, 주거, 활동 영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

부처합동, 2021년 11월)의 범부처 대책 발표, 청

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청

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정책 개선 

방향과 과제의 정책 반영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

립과 아동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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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a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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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 parents are young people in their early youth—a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phase—who have to juggle school, work,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Adolescent parent families, however, have not been looked upon as a policy 

target group in their own right, with the support given to them provided in limited ways 

via such support programs as those intended for grandparent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As a legal basis on which to provide support for adolescent parents has been 

laid with the amendment made in March 2021 to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I 

attempt in this article to discuss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parents, analyze the policy support programs that are in place for those young people,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o provide improved support for adolescent parents. 

The Current State of Adolescent Par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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